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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In the Korean and Chinese social landscape, it is vital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erception of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affects decisions regarding technology adoption in organizations by comparing 
South Korea and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tudy involved 305 Korean and 379 Chinese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scenarios and surveys regarding the adoption of workplace surveillance cameras 
supplied by a Japanese company. 
Findings - Using a moderated mediation model based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we 
found that past experiences of privacy invasion significantly reduced trust in the adoption of 
surveillance cameras at work.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respondents’ perceptions of security 
vulnerability. The current study, however, did not confirm an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priming on trust in the adoption of workplace surveillance cameras. 
Research implications - This suggests that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may have a limited impact 
on organizational technology adoption decisions,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consumerism behavior 
driven by public anti-Japanese affectivity. The current study reaffirms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PMT and provides both theoretical insight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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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 과거사 이슈는 한 ․ 일 및 중 ․ 일 관계에 가로놓인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실타래 중 하나이다(장기영, 

2017; 허수동, 2015).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영토 분쟁 등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에 얽힌 이슈들은 단순 역사 논란 이상의 의미를 갖는 현시대의 심각한 

현안과 갈등을 잉태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Le & Zhang, 2022; Reynolds & Kang, 2023). 일본 상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2019년 한국의 노재팬 운동이나(이선민과 전승우, 2022), 2012년 

센카쿠 열도 충돌로 촉발된 중국의 대규모 반일 시위(Wallace & Weiss, 2015) 등의 사례는 그러한 

골 깊은 국민감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슈에 있어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촉발된 부정적 감정은 대중 

응징 행태로서의 상품 거부 및 특정 기업 불매라는 정치적 소비(political consumerism)로 전이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Neilson, 2010). 국제적 사례로, 미국 호텔업계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에 동조하고 러시아에 반발하는 정서를 가진 개인들에게서 우크라이나 관련 여행 

상품의 구매 의도 증가 및 러시아 관련 호텔 방문 감소가 관찰됐으며(Josiassen et al., 2023), 영국과 

그리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혹은 불매를 고려한다는 청년층의 소비 성향이 보고되었고(Kyroglou & Henn, 2022),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상품의 메이드인 차이나 여부를 보다 더 면밀히 체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Sengupta, 2022).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노재팬 운동, 중국의 일본 제품 

거부 운동 또한 이러한 정치적 소비 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Hyun et al., 2014; Wang, 

2022). 

하지만 일본 과거사 이슈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촉발 효과가 과연 개인 소비자 수준을 넘어 조직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금껏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과거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정치적 함의에 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김

용복, 2013; 이원덕, 2005; Stockmann, 2010; Zhao & Xiaoyi, 2021). 한 ․ 일 및 중 ․ 일 과거사 이슈에 

대한 역사적 책임 규명, 아태 지역에서의 국제적 영향 분석, 진정한 사죄와 성찰 방안의 모색 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과거사 문제가 과연 개인의 직장 생활과 조직 내 의사결정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있어 한 ․ 중 사이에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오늘날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및 직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Ravid et al., 2023). 작업장 내 실시간 사고 예측 및 공정 관제를 가능케 하는 사물 인터넷, 위치 정보 

기술을 접목한 종업원 스마트 근태 관리 app, 기업 내부망 접속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 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 출입관리 시스템 등은 이러한 흐름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CCTV(폐쇄회로 TV)를 

통해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수집 즉시 반영구적으로 네트워크상에 저장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공적 및 사적 행동 영역 전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며 심지어 지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발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Abbas et al, 2020; Ravid et al., 2023; Yang et al., 2023). 현대에 있어 CCTV 

기술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업무 환경 개선과 업장 내 분쟁 조정에 공헌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조직 구성원을 계속적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취약성 위험에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노출시킨다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Thiel et al., 2023; 

Warnick,2007). 이러한 연유로 조직 내 정보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있어 공급업체의 법률 준수 및 첨단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해당 공급자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신뢰감과 수용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Doberstein et al., 2022; Martin & Freeman, 2003). 더욱이 

오늘날 많은 정보기술 공급업체가 그 자체로 해외 기업이거나 혹은 주요 시설 및 핵심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애국주의 소비 정서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조직 내 기술 도입 의사결정이 

영향 받는지를 진지하게 고찰하려는 연구의 필요성과 그 실무적 가치는 충분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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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CCTV 도입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기술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신뢰감이 일본 과거사 이슈에 노출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일보하여 이러한 정서의 점화효과(priming effect)가 한국과 

중국 간에 같은 방식(혹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 과거사 

이슈와 관련해 한 ․ 중 사회 내에 형성된 부정적 정서의 특질과 파급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 정서가 양국 조직 내 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갖는 시사를 다루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보호동기이론과 CCTV 도입 신뢰

정보보호와 관련된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에 의하면 일정 수준의 위험

(threat)에 자극받은 개인은 해당 위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자신이 노출된 취약성을 지각하게

(vulnerability perception)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 변화로서의 자발적 행동 동기

(protection motivation)를 보이게 된다(Ifinedo, 2012; Lee, 2011; Rogers, 1975). 예컨대 백신 프로그

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스마트폰 해킹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접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또한 개인정보 탈취와 해킹에 뚫릴 수 있다는 보안 취약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고, 그 결과 백신 

업데이트나 비밀번호 변경 등을 더 자주 행하려는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보호동기이론의 기본 틀은 

위험 자극에서 인지적 평가를 거쳐 반응 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지 과정 형태의 매개 모형이라 할 

수 있다(김상현과 박현선, 2013). 

보호동기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기술 도입(technology adoption)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건강,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Bansal et al., 2015; Dinev & Hart, 2006; Floyd 

et al., 2000; Zhou et al., 202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OVID-19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염 

취약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보호 동기가 상승하였고(장두영과 이충기, 2020), 암호화폐 투자 시 

거래 플랫폼의 신뢰와 보안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었으며(장영일과 정유수, 2018),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사용에 있어 보안성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해당 기술을 믿고 사용하려는 소비자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김종기와 김상희, 2013), 사생활 침해 경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온라인 포털 사용자들의 

정보 불안을 증가시켰다(고형석, 2003). 또한 온라인 뱅킹 가입(이응규, 2003), 온라인 전자결재 이용(나

윤규, 2010), 핀테크 앱 활용(양승호 등, 2016) 등에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안상 우려가 적을수록 

개인들의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동기이론을 직장 내 CCTV 도입 상황에 적용하면, 과거 CCTV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 평소 프라이버시 위험을 보다 민감하고 중요하게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이 또 다른 정보 침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개인이 인지한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 취약성 지각이란 해당 정보기술이 사용 대상을 정보 침해에 얼마나 노출시키는가 혹은 해당 정보기

술이 내외부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Polatoglu & Ekin, 2001). 즉 CCTV를 

통해 사적 활동이 과도하게 촬영되고 저장된 개인정보가 외부자에게 쉽사리 유출되거나 내부 관리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오용될 수 있다 느끼는 경우 그 사람은 CCTV에 대해 보안 취약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보안 취약성에 대한 지각은 CCTV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동기이론에서 정보 보안은 기술 신뢰 형성의 핵심적 요소이다(Herath & Rao, 2009; McCaughey 

et al., 2017; Wong & Mo, 2019). 신뢰란 상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자발적 태도로 정의된다(Schoorman et al., 2007). CCTV 도입 상황에서 신뢰는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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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또는 운영진이 해당 시스템과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사생활 보호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부터 CCTV에 대해 보안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개인이라면,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직에서 CCTV를 도입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불신과 염려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을 야기하고, 이렇게 야기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지각은 다시 직장 내 CCTV 도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아래 가설로 정리하였다. 

H1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을 증가 시킬 것이다. 

H2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은 CCTV 도입 신뢰를 저하 시킬 것이다.

H3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은 정보 침해 경험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2. 조절변수로서의 과거사 이슈의 점화효과

기술 도입 상황에서 보호동기이론은 개인의 태도 변화와 동기 형성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을 상정하고 있다(Granic & Marangunic, 2019; Harath & Rao, 2009; Lee, 2011; McCaughey 

et al., 2017). 동료 그룹의 영향, 주관적 규범, 기업 문화, 언론 및 SNS 등과 같은 사회적 영향은 암묵적 

동조 압력을 형성해 해당 기술에 관해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역으로 불신하고 꺼리는 태도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Lai, 2017; Patel & Patel, 2018; Venkatesh & Davis, 2000). 선행 연구에 따르면, 

헬스케어 앱 선택에 SNS 등 사회적 영향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조재희, 2014), 모바일 

기기 구매(손승혜 등, 2011) 및 모바일 콘텐츠 구독(이정기 등, 2012)에 동료 집단의 동조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웹 브라우저 채택 시 타인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 스스로 추측하고 있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규 등, 2009).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각 개인이 놓인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과 정도로 촉발되고 발현될 수 있다

(Dhagarra et al., 2020; Ratten, 2015). 점화효과(priming effect)는 선행 자극이 뒤이어 나타나는 

반응,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현상을 일컫는다(Bargh et al., 1996; Yi, 1990). 비근한 

예로서 폭력, 범죄, 흉기 난동과 같은 단어에 노출된 직후에는 호신용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폭력, 범죄와 같은 단어들이 촉발 인자 혹은 점화 자극이라 지칭되는 

프라이밍(priming)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프라이밍 효과는 개인의 기억, 감정, 지식 등을 환기하여 특정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속하고 집중하도록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인지 과정은 

뒤따르는 지각과 평가에 의식적(혹은 무의식적)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Hermans et al., 2001; Hwang et al., 2023; Minton et al., 2017).

점화효과는 정치, 방송, 마케팅 분야 등에 걸쳐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Bryan et al., 2009; Minton 

et al., 2017; Radel et al.,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투표자의 선택에 미디어의 기사 논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반현 등, 2004), 비판적 기술과 이미지에 프라이밍된 그룹은 해당 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조은희와 김성겸, 2013). 또한 휴대폰 분실 가능성을 환기하는 프라이

밍에 노출된 개인의 경우 보안 위험에 민감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핀테크 앱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증가되

는 것으로 연구되었고(박용완과 김희영, 2016) 지위 추구 동기와 애국심의 프라이밍 효과는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의 애국적 소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보희와 김한구, 2016).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CCTV 도입 신뢰에 있어 일본 과거사 이슈의 점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 취약성 지각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가 일본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일본 과거사 이슈와 같은 애국적 프라이밍에 노출됐을 

때 개인은 일본 제품이나 일본 업체의 서비스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정치적 소비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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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Yoo & Lee, 2016). 그러나 일반 소비자 행동이 아닌 조직 내 의사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도 

이러한 불신 촉발 효과가 여전히 작동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접근을 채택하였다. 위 논의를 다음 가설로 요약하였으며 연구 모델은 <Figure 1>에 도식화 

하였다.

H4 과거사 프라이밍 효과는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부적(-) 관계

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CCTV 보안 취약성 → CCTV 도입 신뢰의 부적 관계가 과거사 프

라이밍 그룹에서 심화될 것이다.

Fig. 1. Study Model  

Ⅲ. 연구방법: 한국 샘플

1. 자료 수집

한국 데이터는 2023년 5월경 약 20일 동안 수집되었고, 인터넷 설문을 통한 횡단연구 방법이 사용되었

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와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링크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도합 867명의 방문자 중 309명이 설문을 완료하여 응답률은 약 

36%였으며, 분석에서 삭제된 불성실 응답 등을 고려한 최종 한국 데이터 샘플 사이즈는 305명이다. 이 

중 149명은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에 속하고 156명은 통제 그룹에 속했다. 설문에는 같은 비율의 남녀가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37세였다.

2. 연구 절차

설문 참여자들은 중복 없이 과거사 프라이밍 시나리오 또는 통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

다.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a) 그들이 서울에 위치한 화장품 유통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주어졌고, (b) 해당 회사에서 공용 업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일본계 업체가 운영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 이어서 (c)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일본 과거사 이슈에 대한 기술(script) 프라이밍을 받았다. 첫째 일본이 한국을 불법으로 

식민 지배한 데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위안부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 셋째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 넷째 독도가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주장. 반면에 통제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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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와 관련된 (c)항의 기술 프라이밍을 받지 않았으며 (a)와 (b)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받았다. 시나리오 노출 후 참여자들에게 일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조작 점검

(manipulation check) 아이템이 주어졌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조작 점검 결과 

프라이밍 그룹(M = 3.18)과 통제 그룹(M = 2.69)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3. 측정 도구

모든 문항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설문 문항을 

Appendix에 별도 수록했다. 

∙ 기술 도입 신뢰: 직장 내 공용 공간 CCTV 도입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신뢰는 김병수와 김대길(2019)

의 정보매체 신뢰 3문항을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문항은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를 신뢰한다’이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6이었다. 

∙ 정보 침해 경험: 개인정보 침해 경험은 김상현과 박현선(2013)의 정보침해 경험 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문항은 ‘과거에 CCTV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이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91이었다.

∙ 보안 취약성 지각: 개인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CCTV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인지는 김상현과 박현선

(2013)의 정보 취약성 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문항은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이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8이었다. 

∙ 통제변수: 분석에 있어 연령 및 성별 변수를 통제하였다. 

4. 데이터 처리

SPSS 23을 활용해 데이터 처리를 진행했다. 우선 설문의 개념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인 분석과 직각 회전 방식 중 하나인 varimax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에 표시된 대로 고유값 1을 초과하는 요인이 도합 3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 데이터 

변량의 약 73%를 설명하였다. 요인들은 기술 도입 신뢰, 정보 침해 경험, 보안 취약성 인식의 3개 요인으로 

그룹지어졌다. 모든 항목은 적절한 공통성 계수를 보였으며 항목 간 중복적재 문제 측면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여, 한국 설문 데이터의 개념 타당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1. Factor Analysis: Korean Sample

F 1
4.01

F 2
2.03

F 3
1.30 Communality

TAT1 -.03 -.11 .70 .50
TAT2 -.10 -.04 .90 .82
TAT3 -.16 -.08 .83 .72
SVP1 .26 .74 -.04 .61
SVP2 .16 .98 -.07 .95
SVP3 .29 .70 -.17 .61
PIE1 .81 .26 -.11 .74
PIE2 .92 .24 -.07 .91
PIE3 .79 .21 -.13 .69

Principal Axis Factoring, Varimax Rotation, KMO = .77, Bartlett’s test p < .01. 
Technology Adoption Trust (TAT), Privacy Invasion Experience (PIE),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S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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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Korean Sample

M SD 1 2 3
1. Technology Adoption Trust 3.30 .76 (.86)
2. Privacy Invasion Experience 1.73 .77 -.23** (.91)
3.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2.78 .91 -.21** .49** (.88)
4. Sex .50 - -.07 -.00 -.05
5. Age 36.72 11.76 -.17** .14* .09
N = 305, * p < .05, ** p < .01. 

Ⅳ. 연구결과: 한국 샘플

<Table 2>에 기초 통계량, 상관 계수, 크론바흐 알파 계수 등을 정리하였다. 분석에는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다. 먼저 측정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chi-square = 88.473, df = 43, p ＜ .01, RMSEA = .059, CFI = .974, SRMR = .058). 

위 CFA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chi-square = 85.984, df = 41, p ＜ .01, RMSEA = .060, CFI = .974, SRMR = .062). 

Figure 2에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1은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이 개인이 지각한 

CCTV 보안 취약성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CCTV 보안 취약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켜(b = .49, p ＜ .01) 가설 1은 확인되었다. 가설 2는 

CCTV 보안 취약성 지각이 CCTV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킬 것으로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CCTV 보안 

취약성 지각은 CCTV에 대한 구성원들의 유의한 신뢰도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b = -.15, p 

＜ .01) 가설 2는 확인되었다. 가설 3은 보안 취약성 지각이 정보 침해 경험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침해 경험 → 보안 취약성 지각 → 기술 도입 신뢰 링크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07, p ＜ .01) 매개 효과를 상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과거사 프라이밍이 상기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가설 4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latent moderation structural equations(LMS)를 수행하였다. 상기 구조 모형에 과거사 프라이밍과 보안 

취약성의 상호작용을 잠재 수준에 추가하였다(과거사 프라이밍 * 보안 취약성 지각). LMS 방식의 구조방정

식은 측정치에 대한 센터링이나 별도의 변수 간 상호작용 값 환산이 불필요하며 보다 엄밀한 잠재 수준에서

의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갖는다(Maslowsky et al., 2015; Ping, 1996). 이는 잠재 수준의 

상호작용이 측정치 수준에서 평균, 분산 등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잠재 상호작용에 의해 

측정 모형 자체의 적합성이 영향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Klein & Moosbrugger, 2000; Little et al., 

2006). 따라서 LMS 결과의 해석은 전체 모형 적합도를 추종하지 않고 각 상호작용의 유의도 테스트를 

통해 수행되어진다(Maslowsky et al., 2015).

과거사 프라이밍의 조절효과를 LMS 방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안됐던 조절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안 취약성 인식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는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b = .08, p = .47)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직장 내 CCTV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술 도입 신뢰는 과거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평소 CCTV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성원이 지각한 보안 취약성은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프라이밍으로 인한 점화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과거사 프라이밍은 CCTV 도입에 있어 지각된 

보안 취약성에 의한 신뢰감 저하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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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Results: Korean Sample

Ⅴ. 연구방법: 중국 샘플

1. 자료 수집

중국 데이터 수집은 한국 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 대학들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중국 현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설문 목적과 링크를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자로부

터 응답을 수집했다. 도합 1067명이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그 중 381명이 설문을 완료하여 

응답률은 약 36%였다.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중국 샘플의 최종 사이즈는 379명이다. 이 중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에 188명 통제 그룹에 191명이 속했다. 약 54%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세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한국 설문에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설문 언어는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 시나리오 또는 통제 그룹 시나리오 중 하나를 중복 없이 무작위로 

배정받았다.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a) 그들이 상하이에 위치한 화장품 유통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주어졌고, (b) 해당 회사에서 공용 업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일본계 업체가 운영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 이어서 (c)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일본 과거사 이슈에 대한 기술(script) 프라이밍을 받았다. 첫째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데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 셋째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참배, 넷째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반면 

통제 그룹은, 과거사와 관련된 (c)항의 기술 프라이밍을 받지 않았으며 (a)와 (b)항에 대해서는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받았다. 한국 설문에서와 동일하게 각 시나리오 노출 뒤 응답자들이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작 점검 아이템이 주어졌으며, 조작 점검 결과 프라이밍 그룹(M = 

3.79)과 통제 그룹(M = 3.25)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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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중국 설문은 한국 설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들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프로세스를 거쳤다(Glidden-Tracey & Greenwood, 1997).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

는 저자 중 한 명이 설문과 지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또 다른 양쪽 언어 능통자가 중국어 설문과 

지문을 한국어로 역번역 하였다. 이후 저자 전원이 역번역된 내용과 원래의 한국어 설문을 비교하여 내용의 

일관성과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저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토의를 거쳐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위 

과정을 계속하였다.

측정 척도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각 측정 변수들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기술 도입 신뢰 .81, 정보 침해 경험 .92, 보안 취약성 지각 .86이었다. 연령 

및 성별을 통제 변수로 사용했다.

4. 데이터 처리

중국 데이터에 대한 처리 또한 한국 데이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주요인 분석 및 직각 회전 

방식인 varimax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 1을 초과하는 요인이 3개 

도출되었으며, 해당 3 요인은 전체 데이터 변량의 약 79%를 설명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대로 

요인들은 기술 도입 신뢰, 정보 침해 경험, 보안 취약성 지각의 3개 요인으로 그룹화 되었다. 모든 항목들은 

공통성 및 중복적재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값을 나타내어 중국 설문 데이터의 개념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Table 3. Factor Analysis: Chinese Sample

F 1 
3.43

F 2
2.24

F 3
1.45 Communality

TAT1 .06 -.11 .63 .51
TAT2 -.06 -.12 .79 .65
TAT3 -.02 -.08 .88 .78
SVP1 .17 .77 -.11 .64
SVP2 .15 .83 -.09 .72
SVP3 .15 .78 -.16 .66
PIE1 .88 .20 .03 .82
PIE2 .94 .17 .01 .92
PIE3 .79 .13 -.03 .64

Principal Axis Factoring, Varimax Rotation, KMO = .75, Bartlett’s Test p < .01.
Technology Adoption Trust (TAT), Privacy Invasion Experience (PIE),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SVP).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Chinese Sample

M SD 1 2 3
1. Technology Adoption Trust 3.23 .79 (.81)
2. Privacy Invasion Experience 2.56 1.04 -.21** (.92)
3.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3.43 .85 -.24** .33** (.86)
4. Sex .46 - -.11* .11* .06
5. Age 25.96 5.43 -.11* .19** .08
N = 379,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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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국 데이터: 연구 결과

<Table 4>에 상관 계수 및 기초 통계량 등을 요약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분석 결과, CFA의 

모형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chi-square = 81.095, df = 43, p ＜ .01, RMSEA = .048, CFI 

= .980, SRMR = .056). 위 CFA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해당 구조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양호하다 평가된다(chi-square = 73.940, df = 41, p ＜ .01, RMSEA = .046, CFI = .983, SRMR 

= .051). 한국 데이터에서와 동일하게 연령과 성별을 SEM 분석 시 통제하였다.

Figure 3에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1은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이 개인이 지각한 

CCTV 보안 취약성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CCTV로 인한 정보 침해의 경험은 지각된 

CCTV 보안 취약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b = .28, p ＜ .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CCTV 

보안 취약성 지각이 CCTV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보안 취약성

은 CCTV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유의한 신뢰도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b = -.19, p ＜ .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은 보안 취약성의 지각이 정보 침해 경험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침해 경험→보안 취약성 지각 → 기술 도입 신뢰 링크는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b = -.05, p ＜ .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상기의 매개 효과가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LMS 방식을 통해 테스트하였다. 

잠재 변수 차원에서 보안 취약성과 과거사 프라이밍의 상호작용 효과가 구조 모형에 추가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 4에서 제안됐던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보안 취약성 지각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는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아(b = -.09, p = .43)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한국 데이터 분석과 유사하게 중국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도, 직장 내 CCTV 도입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는 과거에 그들이 CCTV로 인한 정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 감소하였다. 또한 

이 관계는 개인이 지각한 CCTV 보안 취약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데이터를 통해서도 

과거사 프라이밍의 점화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 과거사에 대한 프라이밍은 보안 취약성 지각에 

의한 CCTV 신뢰감 저하 현상을 별달리 심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3. SEM Results: Chinese Sample



한·중 데이터로 살펴본 직장 내 CCTV 도입 신뢰에 대한 일본 과거사의 점화효과 연구: 보안 취약성 지각의 조절된 매개 모형 59

Ⅶ. 논의 및 결론

1. 이론적 시사점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한 ․ 중 총 684명에 표본에 대한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일본 과거사 이슈가 직장 

내 기술 도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절된 매개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과거사 이슈에 의한 프라이밍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동기모

형은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CCTV 도입에 대한 신뢰는 과거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감소하며 이 효과는 CCTV의 보안 취약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기술 도입에 있어 일본 과거사 이슈의 점화효과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표본 모두에서 그러한 점화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양국 사회의 일본 제품 

거부 운동 등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정치 참여적 소비 행태와는 결을 달리하는 결과로 보인다(Hyun et 

al., 2014 ;Wang, 2022). 한 가지 해석은, CCTV와 같은 현대적 기술 도입 맥락에서 과거사 이슈는 

참여자들에게 인지적/감정적으로 다소 거리감이 있는 소재였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술 

프라이밍의 호소력이 참여자들의 정치적 소비 행태를 촉발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TV나 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처럼 시청각적 영상물의 경우라면 문자적 기술 보다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Yi, 1990). 덧붙여 온라인 실험의 특성상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본 연구가 불가피하게 의도했던 일본 과거사 이슈들에 의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만 참여자들이 일본 업체를 상정한 설문 응답 자체에 반발해 참여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연구들 중에는 정치적 이슈 노출에 대한 효과가 실제 개인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단지 일정 기한 동안만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총기 

규제를 공개적으로 지지(gun control activism)하는 월마트, 스타벅스, 딕스, 리바이스, 갭 등 미국 내 

146개 기업 5724개 지점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Hou & Poliquin, 2023), 소비자에 대한 정치적 

이슈의 영향력은 10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위치 정보를 이용한 지점 내 집객 패턴 비교 

분석 결과, 해당 기업의 총기 규제 지지 메시지가 공표된 직후 보수적(conservative) 소비자들의 반발로 

총 집객 인원이 5%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영향은 4주 후 3%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10주 후에는 원상 

복귀 되었고 이로 인한 연 매출 손실은 평균 0.2%에 불과했다. 즉 총기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소비 행동은 

단지 짧은 기간만 유효할 뿐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활동에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메타(구 페이스북)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최근 대규모 시계열 실험 분석에 따르면, 

기존 통념과는 달리 플랫폼 기업들의 미디어 노출 및 기사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Bailon et al., 2023). 다시 말해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의 미디어 및 기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노출된 집단과 그러한 추천 

기능 없이 중립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집단 사이에, 정당에 대한 투표나 대통령 후보 선호 태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나 시계열적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상기의 연구들은 과거사 프라이밍이 직장 내 기술 도입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며,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와 의사 역시 외부 인자에 의한 프라이밍에 의해 

쉽사리 좌지우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고 일관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일본 과거사와 같은 정치적 이슈로 촉발된 

정치적 소비 경향의 반감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준실험설계(quasi experimental) 

방식을 채용하여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 전후 정치적 소비 패턴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는 해당 주제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유사 사안에 대한 국가, 지역, 정치 성향, 세대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연구 주제일 것이다. 둘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적 소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과연 조직 내 

업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정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행동을 취하는지 살피는 연구 또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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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것으로 제언된다. 예컨대 일본 파견이나 업무 출장에 있어 이를 기피하려는 직원 태도/행동과 그들의 

정치적 소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최고 경영진(top management team)의 정치적 성향과 그 

조직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CEO의 정치적 성향의 유사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는 

연구 등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향후 연구에서는 프라이밍의 빈도, 형식, 노출 시간, 수준 등을 

다양하게 적용시킨 보다 세밀한 실험 설계를 고려하기를 제언하며 포커스 그룹을 통한 심층 인터뷰 기법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황상현과 이진영, 2022). 

끝으로 보호동기이론(PMT)의 타당성 및 확장성이 재확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 취약성 지각을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표본 모두에서 보안 

취약성 지각은 정보 침해 경험과 CCTV 도입 신뢰 간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는 이론적 및 문헌적

으로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일관된 결과이다(Bansal et al., 2015; Herath & Rao, 2009; Hwang 

et al., 2023; McCaughey et al., 2017). 더욱이 앞서 언급한 점화효과의 부재와 관련지어 볼 때, 직장 

내 CCTV 도입과 같은 결정은 과거사 이슈 등 정서적 외부 인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촉발되기보다, 

시스템 보안성 및 사생활 유출에 대한 안전성 등 해당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점화효과가 실증되

지 못했다는 사실은 기술 도입 의사결정 과정의 인지적 복잡성과 PMT의 이론적 타당성 및 강고함을 

방증해주는 가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용적 시사점

실용적 차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정책 결정자들과 조직 관리자들은 

조직 내 기술 도입 결정 시 외부 촉발 이슈에 끌려 다니기보다 조직 구성원의 총의와 합리적 결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의 보도나 대량 공유되는 소셜미디어들은 대중적 감정을 자극하고 

때로 매우 격렬한 사회적 반향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듯이 대중적 감정 

반응이 항상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및 의사와 상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조직 의사 결정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보와 공정한 내부 절차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조직 내 CCTV 도입 시 직원들의 보안 우려 완화 측면에서, 사전 의견 수렴은 물론 사후 

운영 과정에서도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험에 대해 보다 직설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내 소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기업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절차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실무 차원에서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핵심적 고려사항이다. 가령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근거와 공개 기준 제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발생 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의 확립, 저장 자료에 대한 암호화 적용과 

엄격한 망 접근 제어 및 위 모든 과정에 대한 투명한 사내 정보 공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이러한 보안성 확보 노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지속함으로서 

CCTV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이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실무적 노력 또한 주효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횡단 연구의 특성상 한국과 중국 표본으로부터 자기보

고형 설문을 통해 동시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동일방법편이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성원, 2021). 둘째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과 다른 분석 모델들의 설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본고에 포함되지 않은 보안 기술 자기효능감, 사생활 침해 위험 민감성, 내재화된 

기업문화 등 제3변수가 모델에 추가됨에 따라 모형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 프라이밍은 수행 용이성과 비용 효익 면에서 학술 연구 수행자들에게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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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 과거사 보도나 영상들은 수많은 언론 및 무수한 SNS 채널을 통해 시청각 

콘텐츠의 형태로 배포 및 소비 되는 경우가 흔하며 따라서 기술 프라이밍과 비교 시 월등히 강하고 자극적

인 촉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휘발성이 다분한 주제인 일본 과거사 관련 

반일 감정을 소재로 설문이 진행됐기에 개인정보 취득에 있어 매우 조심스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분석 시 의미 있었을 수도 있는 개인별 정치 성향,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 자세한 인구통계적 

변수의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프라이밍 

절차가 시도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프로파일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설문

이나 질적 면담 방법론의 사용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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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기술 도입 신뢰

1.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를 신뢰한다.

2.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

한다.

3.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B. 정보 침해 경험

1. 과거에 CCTV로 인해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2. 과거에 CCTV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3. 과거에 나와 관련된 CCTV 기록이 유출된 경험이 있다.

C. 보안 취약성 지각

1.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2.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가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3.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


